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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통적으로 부산 일대에서 전통적인 정치․행정의 중심지는 정주공간인 동래이고, 부산은 동래부 동평현 부산포라는 어촌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과의 연이은 조약으로 일본인의 조선 내에서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조선에서 일본인의 상업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본인의 이주가 급증하였다. 일본은 조차나 임대, 매입 또는 매축을 통해 전관거류지와 서쪽 방면 일대, 북항 일대의 부지를 확보하고, 

북항 일대에 공공시설과 상공업시설, 철도․항만시설을 구비하여 경부철도와 관부연락선이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부산이 

한일간 교통의 요충지가 되자 부산은 통상 중심의 상업이 발달하고, 부산항은 조선 최대의 무역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의 임야와 거대한 농지를 확보하고, 소작농이 도시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회사령을 통해 조선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이 침투하여 일본인 기업이 대거 설립되었다. 1914년에 시가지는 부(府)로, 

농촌은 군(郡)으로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포 일대의 일본인이 개발한 지역은 부산부로, 그 외의 농촌지역은 동래군으로 

바뀌었다. 새로 신설되는 공공시설과 상공업시설, 철도․항만시설은 부산부에 집중적으로 들어섬에 따라 변방이었던 이곳이 정치․행정

의 중심지로 탈바꿈하였다. 부산이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함에 따라 경상남도의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부산이 경상남도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확보하고, 회사령 철폐로 일본이 

대자본이 식민지로 진출하였다. 부산진 방면의 매립으로 조선방직 등 대규모 공업시설이 설립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산의 도시 

정체성, 즉 로컬리티도 어촌에서 통상 위주의 상업도시로, 나아가 상공업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주제어: 부산, 동래, 부산항, 산업변동, 로컬리티, 개항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growth of Busan from a fishing village to the capital city of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the central city of transportation and commerce, and an industry with recor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fter the port opened in 1876, there has been a decline in settlement spaces in Dongnae;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migration spaces around the port of Busan. Waegwan(倭館) nearby Yongdusan 

Mountain(龍頭山) was changed to the Japanese concession; thus, the number of Japanese moving into Busan had rapidly 

increased. As a result, the Japanese government carried out reclamation work for securing available lands for the construction 

of port facilities and other facilities. The Japanese government built public offices and houses, as well as production 

facilities for daily necessities around the port of Busan. The opening of the Seoul Busan railway(京釜線) and the cross-channel 

liner between Busan and Shimonoseki (釜關連絡船) led to the growth of Busan and the development of its status. At 

this time, as the main industry of Busan was trade, Busan had grown as a commercial city. As Busan had grown as 

a central city of transportation and commerce,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of Gyeongsangnam-do(慶尙南道) 

moved to Busan. Thus, Busan became the central city of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fter the Land Survey Project, 

a large scale of farmers were recruited for low-wage work in the new port. Because of the abolition of the corporation 

law, Japanese capitalists moved into their colony in Busan. There, large-scale factories, such as the Joseon cotton 

textile factory, were established. Through this process, the locality of Busan was changed from a fishing village to 

a commercial city and, finally, to a city of commerce and industry.

Keywords: Busan, Port of Busan, industrial fluctuations, Dongnae(동래), locality, open a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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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지역의 산업 변동은 도시의 로

컬리티를 변모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이러한 양상은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한 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부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음 <지도 1>(팔도여지도(八道輿地

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서 보듯이, 고려 

중기 이후 정치․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는 

동래읍성 지역이었다. 하지만 조선 조정에서 일

본인의 배타적 거류를 인정하였던 왜관이 개항 

이후 일본인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로 바뀌

고, 일본인 이용의 편의를 위해 항만과 철도를 

건설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

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산지역의 정치․

행정․경제의 중심축은 전통적인 동래읍성 일

대에서 부산항 주변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 변동에 따른 도시의 정체

성, 즉 로컬리티의 변모를 전통적 중심지인 동

래읍성 지역과 새로운 중심지인 부산항 지역을 

중심으로 그 길항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 1> 1735년경의 경상도 동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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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산업발달에 대해서는 경제학(김의환, 

1967, 1969; 김대래, 2009; 이헌창, 1990; 부산

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부산의 산업발달

과 도시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역사학(박용숙, 

김동철, 1989; 홍순권, 1994; 김경남, 1999; 장

선화, 2000; 김동철, 2006a; 차철욱, 2007), 동

래의 위상변화에 대해서는 건축학(김민정, 유재

우, 2009)과 지리학(김기혁, 김성희, 2002), 개

항기 부산과 부산항에 대해서는 기록학(송정숙, 

2011, 2013) 분야에서 연구성과가 있다. 이 연

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의 바탕 위에서 산업 

변동과 이에 따른 도시 변모의 추이를 파악하고, 

지도, 문서, 사진 등의 관련기록을 통해 로컬리

티의 변모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를 보면, 공간적으로는 조선 최초

의 개항장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이주(移住) 

공간의 산업화에 따른 부상과 전통적 정치․경

제․문화의 중심지인 동래를 중심으로 한 정주

(定住) 공간의 위축, 즉 두 공간의 위상변화와 

로컬리티의 변모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

위는 조선조에서부터 1920년대까지로 한정하고

자 한다. 조선조에서 동래의 위상을 살펴보고, 

조선인은 거의 살지 않던 왜관 일대가 1876년 

이후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항만

이 집중 개발되면서 부산항 지역이 산업의 중심

지가 되고 이어서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변모

하는 과정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의 산

업변동과 이에 따른 로컬리티의 변모를 파악하

고자 한다. 

2. 개항 이전의 동래와 부산포 

2.1 정치․행정의 중심지, 동래

동래지방의 옛이름은 장산국(萇山國), 독로

국(瀆盧國), 거칠산군(居漆山郡) 등으로 알

려져 있다. 뺷삼국사기뺸 권34 잡지3, 지리1에서 

“동래군은 본디 거칠산군(居漆山郡)인데, (신

라)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이때의 군

청은 오늘의 수영[海雲浦]에 있었으나, 고려 현

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파괴되어 1021년(현종 

12)에 동래읍으로 옮겼다. 고려 현종은 종래의 

동래군을 동래현으로 낮추어 울산군의 관할 아

래에 두었다(이완영, 1963, p. 14). 조선조에 들

어와서는, 태조 때 처음으로 진을 설치하여 병

마사가 판현사(判縣事)를 겸하게 했고, 세종조

에는 첨절제사(僉節制使)로 개칭하였다(신증

동국여지승람, 권23).

1547년(明宗 2)에 동래도호부로 승격됨에 

따라 정3품 당상관인 부사가 재임하였다. ‘객사

왕래초정처(客使往來初程處)’라 하여 대일교

섭의 창구로서 중시되기 시작한 까닭이다. 동

래가 독진(獨鎭)으로 승격되기 전에는 경상좌

도병마절제사영(慶尙左道兵馬節制使營), 곧 

경상좌병영 관하의 경주진관에서 관할하였는

데(윤용출, 1989, pp. 6-7), 1749년(영조 25)에 

독진(獨鎭)으로 승격되었다.1) <사진 1>에서 

보듯이, 동래부 동헌의 앞대문이었던 “동래독

진대아문(東萊獨鎭大衙門)" 현판 아래 양쪽 

 1) 대동지지(大東地志)에 “1655년(효종 6) 동래부의 군사권이 경상좌병영 휘하 경주진영에서 동래독진(東萊獨鎭)

으로 독립․승격되었음을 알리는 동래독진대아문(東萊獨鎭大衙門)이란 현판이 정면에 걸려 있다.”고 하는 기사가 

보인다. 하지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영조 14년(1738) 3월 6일의 “동래부의 독진(獨鎭)에 대한 의논은 이미 

오래된 거론인데 그 경상납군병(京上納軍兵)을 구처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는데”라는 기사를 

보면, 동래독진을 결정하는 데에 오랜 기간이 걸린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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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1872년 동래읍성도
(김기수, 2013, p. 22) 

<사진 1> 동래독진대아문 
(일제가 동래 금강공원에 옮겨놓았던 동래부 동헌의 앞대문) 

기둥에 걸린 주련에 ‘교린연향선위사(交隣宴

餉宣慰司)’와 ‘진변병마절제영(鎭邊兵馬節制

營)’이라 기록되어 있다. 오른쪽 기둥의 ‘鎭邊兵

馬節制營’은 이곳 동래부가 ‘진변 병마절제사

의 영'이란 뜻으로, 임진왜란 전에는 경상좌병

영 휘하 경주거진의 지휘를 받다가 임란 후에 

독립된 동래진(鎭)으로 승격했다는 점에서 군

사적 요충지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진(鎭)은 

행정단위인 읍을 군사단위인 진으로 하는 체계

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왼쪽 기둥의 ‘交隣宴

餉宣慰司’는 ‘일본사신을 접대하는 관아’라는 

뜻으로 부산이 외교적으로도 요충지임을 보여

주고 있다(윤용출, 1989, pp. 6-7).

동래부는 남쪽 변방 땅 끝에 위치해서 실로 

가장 중요한 관방으로서2) 18세기 중반에는 조

선에서 여섯 번째로 큰 고을이었다. 동래부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중심의 여타 읍성과 

달리 조선후기 대일외교 관계가 회복된 이래 

12차례에 걸친 조선통신사 교류 등 조선과 일

본 양국간에 유일한 대일외교의 창구로서(김기

수, 2013, p. 22) 동래부사는 대일외교 및 무역

을 주도하였다. 이는 <그림 1>, <그림 2> <동래

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에도 잘 나

타나 있다.

<그림 1> 진주박물관소장 동래부사접왜사도 병풍 제1폭~제5폭

 2) “本司에서 回啓하지 못한 公事 가운데 각 處의 關防 형편을 논한 狀啓와 上疏를 覆啓한 例에 의해 別單에 획일적

으로 論列해 들인다는 계와 그 別單”, 비변사등록, 숙종 32년(1706)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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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주박물관소장 동래부사접왜사도 병풍 제6폭~제10폭

위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

는 동래부사가 일본의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장

면을 연속적으로 묘사한 10폭 병풍이다. 동래읍

성을 기점으로 하여 왜관까지 가는 경로와 주변 

경관, 조선 접대 인력의 행렬을 담고 있으며 숙

배례, 연향의례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심민

정, 2015, p. 142).

 

2.2 조․일 양국의 통상지구, 부산포

뺷신증동국여지승람뺸 산천조에 의하면, “부산

(釜山)은 동평현(東平縣)에 있으며, 산이 가

마솥 모양과 같아서 이렇게 이름지었다. 그 아

래가 바로 부산포(釜山浦)인데, 상주하는 왜인

의 집들이 있으며3) 북쪽으로 현까지의 거리는 

21리이다." 관방조에는 “부산포진(釜山浦鎭)

은 현의 남쪽 21리에 있으며, 좌도수군 첨절제사

의 진영이 있다. 옛날에는 상주하는 왜호가 있

었는데, 1510년(중종 5)에 조정에서는 삼포왜

란을 진압한 이후 드디어 왜호 두는 일을 허락

하지 않았다.”4)고 한다. 이후 임신약조 체결로 

1512년에 제포를 단일 왜관으로 일본과 무역을 

재개하였으나, 1541년 제포에서 조선관군과 일

본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제포의 왜관을 부

산포로 옮겼다. 임진왜란으로 부산포왜관을 폐

쇄(3차)하였다가, 1603년에 절영도에 임시왜관

(1603-1607)을 설치하였다. 1607년에 두모포

(현 부산 수정동)에 왜관을 설치했다가 부산진

성이 가깝다는 이유로 1678년 초량(현 부산 용두

산공원 일대)으로 왜관을 옮겼다(송정숙, 2011, 

pp. 275-276) (<지도 3> 왜관의 위치변화 참조).

조선조는 500년 동안 강력한 쇄국정책으로 

외국인의 국내 거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이와 같은 쇄국의 시대에 왜관이 소재한 부산포

는 조선과 일본 양국에게 ‘밖으로 향한 열린 창

구’였다. 왜관은 부산진과 다대진에 둘러 쌓여

있는 고립된 지역에 있었다. 왜인들을 감시하는 

장치는 보다 엄격하고 조직적으로 시행되었다. 

초량왜관은 높이 2m의 돌담으로 사방이 둘러싸

여 있었으며, 왜관 밖에는 6개의 검문소를 설치

 3) 이는 1407년에 설치한 부산포(현 부산진 시장 일대)에 설치된 왜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419년 이종

무의 대마도 정벌로 부산포왜관을 폐쇄하였다(1차). 1423년에 부산포에 왜관을 다시 설치하였다.

 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경상도 동래현. 이는 삼포왜란으로 인한 부산포왜관 폐쇄(2차)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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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왜관의 위치변화 

(김기수, 2013, p. 22)

<그림 3> 초량왜관도5)

하였고, 1709년에는 설문(設門)을 만들어 조선

인과 일본인을 차단하는 경계를 만들었다(김동

철, 2006b, pp. 339-340). 일본과 조선의 무역은 

대마도인들을 통하여 왜관에서 주로 이루어졌

다. 그들은 중국산 견직물과 백사(고급 생사), 

조선산 인삼 무역에 주력하였다. 조선은 일본에

서 수입한 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비단을 샀

다. 일본—왜관—서울—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은의 길’이 생겼다. 조선의 사신과 상인들이 중

국에서 수입한 백사와 견직물은 ‘은의 길’을 역

류하여 일본 최대의 견직물 산지인 교토로 갔

다. 교토는 ‘은의 길’(실버로드)의 출발점이자, 

‘비단길’(실크로드)의 종착지였다(김동철, 2006b, 

p. 343). 이로 볼 때 왜관이 있던 부산포 일대는 

쇄국시대에 조선과 일본이 교역하는 통상지구

였다고 하겠다. 

1876년(고종 13) 2월 3일에 대관 신헌(申櫶)

과 일본 특명전권변리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 

흑전청륭[黑田淸隆, 구로다 기요타카]이 수호

조약에 서명함에 따라 부산항이 개항장이 되었

다(고종실록, 권13, 고종 13년 2월 3일).

 5) <초량왜관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돌담 안쪽이 초량왜관, 왜관 북쪽에 일본사절을 접대하는 연향대청이 있다. 

산너머 왜관 관계의 관청인 성신당, 통사청, 유원관이 보인다. 오늘의 부산역 서북쪽에 설문이 설치되었는데(1710), 

이것은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설문 안쪽에 있는 것이 초량객사로 일본사절이 부산에 오면 먼저 객사에 

안치된 국왕의 전패에 순향숙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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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항 이후 부산항 일대의 개발과 
산업

3.1 일본인의 활동범위 확대

개항 이전 조선에서 일본인의 활동범위는 왜

관으로 제한되었다. 이는 1683년 통신사로 일본

에 갔던 윤지완(尹趾完)이 대마도주와 체결한 약

조가 기록된 <약조제찰비(約條製札碑)> 제1조 

“출입을 금한 경계 밖으로 넘어 나온 자는 크고 

작은 일을 논할 것 없이 사형으로 다스린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개항 이후 거듭된 일본과

의 조약으로 일본인의 활동범위는 엄청나게 늘어

났다. 이는 일본인의 경제활동의 범위 확대를 의

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일본인의 이주도 급격

히 증가하였다.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876년 2월 3일 체결된 <조일수호조규(朝

日修好條規)>에 의해, <사진 2>에서 보듯이 어

촌인 부산항이 조선 최초의 개항장으로 일본인

들에게 개방되었다. 

<사진 2> 개항 당시의 부산항

㉡ 1876년 7월 6일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朝日修好條規) 무역규칙>에 의해 왜관에 설

치하였던 수문과 설문을 없애고, 일본인이 부두

로부터 사방 10리와 동래부를 왕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 1882년 7월 17일에 체결된 <조일

수호조규속약(朝日修好條規續約)>에서 자유

로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항구에서 사방 50리씩, 

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100리씩으로 하였

다. ㉣ 1883년 6월 22일에 체결된 <조선국한행

이정약조[朝鮮國閒行里程約條]>, 즉 <조선에서 

일본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이수에 

관한 조약>에서 일본인이 부산항에서는 동쪽으

로 기장까지, 서쪽으로 김해까지, 남쪽으로 명호

(현 부산 강서구 명지동)까지, 북쪽으로 양산까

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하였다. ㉤ 1884년 

10월 12일에 체결된 <조선국한행이정약조 부록

[朝鮮國閒行里程約條附錄]>, 즉 <조선에서 일

본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이수에 관

한 약조 부록>에서는, 일본인이 동쪽으로는 남창

(현 울산시 울주군)까지, 서쪽으로는 창원, 마산

포, 삼랑창까지, 북쪽으로는 언양까지, 남쪽으로

는 천성도(天城島, 현 가덕도)까지 자유롭게 다

닐 수 있다고 하였다. 개항 이후 8년 만에 일본

인의 활동범위가 초량왜관에서 동부경남 일대로 

확대되었다(송정숙, 2011, pp. 279-283). 

아울러 조일수호조규 제4조에 의해 개항장이 

됨과 아울러 “일본국 백성들이 오가면서 통상하

게 하며, 해당 지방에서 세를 내고 이용하는 땅에 

집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

을 짓는 것은 각기 편리대로 하게 한다”(고종실

록, 권13, 고종 13년 2월 3일)고 규정함에 따라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무역활동과 거주가 합법

화 되었다.

이처럼 부산에서 일본인의 활동범위가 확대되

고 무역활동이 합법화 되었다. 아울러 “18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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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에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 128호 

‘일본인의 부산포 도항제한해제(釜山浦 渡航

制限解除)’와 제129호 ‘일본인의 조선통상무

역공허(朝鮮通商貿易公許)’를 공포”(홍영철, 

2009, p. 15)함으로써 일본인의 부산으로의 이

주와 무역행위를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표 1>에서 보듯이, 1876년 2월 개항 당시 82명

에 불과하였던 일본인의 숫자가 그해 연말에는 

500명으로 6배, 4년 후인 1880년에는 2,066명으

로 25배, 1890년에는 4,344명으로 53배, 1909년

에는 21,697명으로 264배로(김대래, 김호범, 장

지용, 정이근, 2005, pp. 295-297, 300), 일확천

금을 꿈꾸고 기회의 땅인 조선, 특히 부산으로의 

일본인 이주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도
일본인 조선인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876 82

1880 402 2,066

1882 306 1,519

1990 728 4,344

1994 906 4,208

1995 953 4,953

1904 1,890 11,996

1905 2,363 13,364

1907 3,423 18,481 7,450 30,810

1909 4,284 21,697 4,555 19,824

자료: 김대래, 김호범, 장지용, 정이근, 2005, 

pp. 295-297, 300.

<표 1> 1876-1910 부산항 호수와 인구

3.2 일본인의 토지 점유 증대 

부산포는 1876년 2월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에 의해 개항장이 됨과 아울러 “일본국 백성들

이 오가면서 통상하게 하며, 해당 지방에서 세를 

내고 이용하는 땅에 집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

주하는 사람들의 집을 짓는 것은 각기 편리대로 

하게 한다”(고종실록, 권13, 고종 13년 2월 3일)

고 규정함에 따라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무역활

동과 거주가 합법화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

의 이주가 시작되자 그들의 자유로운 무역활동6)

을 위한 상업공간과 그들을 지원할 업무공간, 

주거공간 등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기관을 설치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76년 5월 15일 제정된 <표 2>의 관사대도

규칙(官舍貸渡規則)(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

료실)7)에 의해, 일본은 조선에서 건물을 임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왜관 중 

관리청 소유건물의 일부를 조선정부로부터 차

용․불하받았다.

1876년 10월 7일 체결된 <부산구조계조약(釜

山口租界條約)>에 의해 초량 왜관 시대의 관

기(館基)였던 용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왜관 부

지 약 0.36㎢[11만 평]의 땅이 부산 일본 제국

전관 거류지로 설정되었다(하지영, 2015). 전관 

 6) 조일수호조규, 제9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 백성들은 각기 마음대로 무역하며 양국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고종실록, 권13, 고종 13년 2월 3일(을축).

 7) 官舍貸渡規則,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실, 

http://db.history.go.kr/url.jsp?ID=sml_ms_011_0130

메이지 9년(1876년) 제 53호 5월 15일 포고

관사임대규칙

제1조. 관사를 임대할 때는 매월 숙박료를 징수함. 단, 경비, 옥졸, 파수꾼 등의 경우나 본인의 탄원에 따라서 공무의 

사정으로 임대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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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官舍貸渡規則(1876. 5. 15.)

거류지는 치외법권지역으로 조선 속의 일본땅

이었다. 일본은 1876년 10월 14일 초량공관에 

관리관 곤도 신조[近藤眞鋤]를 파견하고, 일본

인 자치기관으로 정대관(町代官)을, 이에 소속

되었던 상회소(商會所)를 거류지회의소(居留

地會議所)로 개편하여 관리관의 지배․감독

을 받도록 하였다. 1879년 조계 내의 동명을 확

정하였다. 용두산과 용미산 사이를 동관(東館) 

제1구, 제2구로 구분하였다. 1880년 2월에는 종

전의 초량공관(일명 管理官廳)을 부산영사관

(釜山領事館)으로 개편하여 영사를 주재시켰

다. 그해 4월 대일본제국부산영사관(大日本帝

國釜山領事館)으로 정식화하는 동시에 부산

영사관 경찰소를 부설하였으며, 1885년 10월에

는 재조선국부산일본재판소(在朝鮮國釜山日

本裁判所)를 두어 영사재판을 하였다(김용욱, 

1994, p. 65). 특히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 이

후 일본은 재일본세력의 확대 방법으로서 전관

거류지를 부산개항장에다 설정하여 거류일본인

들에게 영업규칙과 영업종목까지 정하고 치외

제2조. 숙박료는 원금의 8할부터 1할까지 제한하여 적절히 고려하여 징수함. 이 징수액의 7할은 상납, 3할은 그 

기관에 비치하여 수선비에 보탤 것.

제3조. 관사 신축의 경우에는 그 건축비의 총액, 기존 건물의 경우는 매각가격을 당시의 매매가로 하여, 원금을 

설정한다. 단 임대기간 수선의 경우는, 그 수선비용을 원금에 더한 후에 그 금액을 추가하지 않는다. 

제4조. 숙박료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라도, 징수는 월납으로 한다. 단 16일 이후에 임대한 경우 또는 15일 

이전에 퇴거한 경우는 월세의 절반만 징수한다. 

제5조. 숙박료를 상납하는 방법은 3개월 마다 조사. 수선비, 사용한 비용의 분은 매년 6월까지 정산장을 제출하여 

잔금은 후일의 비용에 보탠다. 

제6조. 관사 외부가 비에 젖거나 크게 파손(臨時大破)된 것 외에는 일절 수선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7조. 임대인 본인 부담의 증축 등을 원할 때는 실지검사 후 차이가 없는 경우 허락한다. 

제8조. 임대인이 바뀔 때는 신중하게 검사를 수행하여, 만약 훼손한 곳이 있거나 부속품 등 부족할 때는 변상하게 

한다. 단 본인 부담의 증축 등의 존폐는 신구 임대인의 합의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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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의 시혜 하에서 상권점유(商權占有)까지 

누리도록 하였다(강대민, 2007, p. 3).

1885년 12월 27일에는 조선정부의 독판교섭

통상사무 김윤식과 일본임시대리공사 고평소오

랑(高平小五郞)이 아래 <표 3>의 ‘절영도지소

차입약서(絶影島地所借入約書)’에 조인하였

다. 이는 일본이 조선정부에 매년 은화 20원을 

지불하고, 절영도의 4,900평을 조차하여 해군용 

석탄을 저장하는 창고를 건립하기 위함이었다. 

1908년(明治 41) 6월에는 부산 이사청령(釜

山理事廳令) 제3호로 거류지에 대한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한 <표 4>의 ‘地所賃渡規則’

[대지임대규칙] (국가기록원, CJA0002271 -  

0027148196)을 제정, 공포하였다. 내용을 보면, 

제1조 부산 일본제국 전관거류지 내의 지구는 

일본제국 신민에 한해 차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2조 지구 차용자는 그 권리를 일본제국 신민

에 한해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제3조 지구

를 차용하려는 자는 촌명, 번지, 평수를 기재하

여 서면에 거류민 단역소(團役所)에 의해 실측

한 도면을 첨부하여 이사관(理事官)에 출원하

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8)

4. 절영도 지소 차입약서

 1886년 1월 31일

 을유(1885) 12월 27일 조인

 
 가. 본문 

금반 일본정부는 해군용 석탄을 저장하는 창고를 건설
하기 위하여 조선 경상도 절영도 가운데 흑석탄이라고 
칭하는 4,900평을 조차하였다. 그 지조[땅세]는 매년 
은화 20원으로 정하고 조선정부에 지불한다. 즉환약일
로부터 계산하여 매년 양력 12월 15일을 기한으로 
내년의 지조를 일본공사관으로부터 통리아문에 전납
하여야 한다. 이에 약서를 정립하고 도면을 첨부함으로
써 증거를 명백히 한다. 

 대조선을유(1885) 12월 27일 
        독판교섭통상사무 김윤식 
 대일본명치19년(1886) 1월 31일
        임시대리공사 고평소오랑(高平小五郞)

<표 3> 絶影島地所借入約書

 8) <附録>

釜山日本帝國専管居留地永代借地ニ関スル件 (明治四十一年六月釜山理事廳告示第一○號)

釜山日本帝國専管居留地内地所貸渡規則ニ依リ既ニ貸下ケ又ハ新ニ貸下クル地區ハ現行居留地制度ノ存續スル限

リ永代借地トス但シ既ニ貸下タル地區ニシタ告示第九號ニ의リ居留地區内市街道路敷地ニ該當スルモノハ此

ノ限ニアラス

前項永代措地者ハ所有者ト同一ニ取扱ハルルモノトス.

부산 일본제국 전관거류지 영대차지(永代借地)에 관한 건

(메이지 41년 6월 부산 이사청(理事廳) 고시(告示) 제 10호)

부산 일본제국 전관거류지 내 토지 임대 규칙에 따라, 이미 대하(貸下)한, 또는 새로이 대하하는 지구(地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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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地所賃渡規則

이를 통해 일본은 일본인만이 소유나 양도가 

가능한 조선 내의 일본땅인 전관거류지를 중심

으로 조선의 영토를 헐값에 조차하는 방법으로 

가용 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행 거류지 제도가 존속하는 한, 영대 차지로 한다. 단, 이전에 대하(貸下) 지구(地區)를 정한 고시(告示) 

제9호에 의거하여 거류지구 내 시가도로 부지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전항(前項) 영대 차지자(永代措地者)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地所貸渡規則 (明治四十一年六月 釜山理事廳令 第三號)

釜山日本帝國専管居留地内ノ地区ハ日本帝國臣民ニ限リ借用スルコトヲ得

地區借用者ハ其ノ權利ヲ日本帝國臣民ニ限リ譲渡若ハ貸與スルコトヲ得

地區ヲ借用セムトスル者ハ町名､番地､坪數ヲ記載シタル書面ニ居留民團役所ニ於テ實測シタル圖面ヲ添附シ

理事官ニ出願シ許可ヲ受クヘシ

토지 임대 규칙 (메이지 41년 6월 부산 이사청령(理事廳令) 제3호)

[제1조] 부산 일본제국 전관거류지 거류지 내의 지구는 일본제국 신민에 한하여 차용(借用)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2조] 지구 차용자는 그 권리를 일본제국 신민에 한하여 양도 혹은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조] 지구를 차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명[町名], 번지, 평수를 기재한 서면(書面)에 거류민 단역소(團役所)에 

의해 실측(實測)된 도면을 첨부하여, 이사관(理事官)에게 출원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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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축을 통한 항만 개발 

초량왜관은 11만평이라 하지만 그 중앙에 용

두산(龍頭山)이 자리하고 있어 실제 사용 가능

한 면적은 7만평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부산항

이 개항할 당시에는 오늘의 중구지역에 있는 

제1부두, 곧 초량 왜관시절부터 초량왜관 선창

으로 쓰이고 있던 곳은 산기슭이 바다에 박혀 

있었고, 오늘날 중구지역의 중앙로가 바닷가였

으므로 평지가 너무 좁아 항만 관련 시설이 들

어설 공간도 없어 항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다(부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1905년의 경부선 개통과 관부연락선 취항, 

압록강 철교공사와 안봉선(安奉線)9) 공사를 

진행 중이던 일본 정부는 일본과 대륙을 연결해

야 할 항만과 철도시설을 필요하였다. 아울러 

부산에 살던 일본인들은 개항 후 인구증가로 새

로운 주거지 확보가 시급한 문제였다.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열쇠가 북항 매축이었다. 북항 매

축은 1902-1905년, 1907-1908년 두 차례에 걸

쳐 진행되었는데, 담당회사는 부산매축주식회사

였고, 일본의 大倉喜八郞이 회장으로 최대주주

였다(차철욱, 2006, pp. 1-2). 공사는 大倉喜八

郞의 토목회사였던 大倉組가 낙찰 받아 시모노

세키의 藤勝組가 시공하였다. 매립용 흙은 부산 

인근의 적기, 영도, 복병산에서 가져왔다. 사역 인

부는 1일 평균 일본인 약 2천 명, 조선인 약 9백 

명이었다(차철욱, 2006, pp. 9-10).

북항 매축지에는 1905년 대창정(大倉町), 매

립신정(埋立新町), 안본정(岸本町), 좌등정(佐

藤町), 고도정(高島町), 池ノ町, 中ノ町, 경부

정(京釜町)으로 경부선 정차장의 이름을 딴 경

부정과 매립된 새 땅이라는 의미의 매립신정을 

제외하면 매축회사 간부의 이름을 행정명으로 

사용하였다. 1927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부분 

대창정(大倉町)으로 통일되었다(차철욱, 2006, 

p. 12). 매축지에는 공공시설로는 경부철도, 부

산역, 부산세관, 부산우체국 등이, 상업시설로는 

창고, 여관, 정미소, 해운회사 등이, 항만시설로

는 제1잔교(1913년), 제2잔교(1917년) 등이 설

<사진 3> 1903년 부산부두 확장공사
(부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사진 4> 부산항 제1잔교 (관부연락선 발착장) 
(부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9) 압록강 건너 안동[安東](현재의 단둥[丹東])에서 봉천(奉川)(현재의 선양[瀋陽])까지의 철도로, 한국에서 남만

주철도로 연결되는 지선이다. 이는 일본이 만주와 중국을 침략하던 시기에 한반도로부터 만주로의 병력과 군수물

자를 나르던 중요한 보급로 역할을 하였다.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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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었다(차철욱, 2006). 

이와 같이 매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매축지

에는 일본과 대륙의 연결망 확보에 필요한 교통

시설과 항만시설, 식민 통치에 필요한 조선총독

부의 공공시설, 일본인의 생활에 필요한 상공업

시설이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3.4 전관거류지 서쪽 방면 취득 

전관거류지 서쪽 일대는 조선조 때부터 정부 

소유의 목장이었다. 1890년을 전후하여 정부는 

그 목장을 절영도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1893년 

6월 동래부에 거주하던 현학두(玄學斗)가 땔나

무․양잠․산림경영․개간을 목적으로 그 불하

를 정부에 청원하여 당시의 농상 공부 대신은 이

를 인가하였다. 물론 이 넓은 토지는 외국인에게 

사사로이 매매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인가받

았다. 이 토지는 1896년 6월에는 현학두의 조카

로 당시 법부의 법률기초위원이던 현영윤에게, 

현영윤은 다시 홍중섭에게, 홍중섭은 1900년에 

일본인 아비류호조[阿比留護助]에게 양도하였

다. 이곳은 수백만평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

다(김용욱, 1994, pp. 84-85). 

이는 과거의 저당이나 암매에 의한 일본인의 

토지 취득과는 달리, 국가 요직에 있는 자가 대량

의 토지를 불하받아 이를 일본인에게 매매함으로

써 전관거류지 서쪽의 광대한 토지가 일본인의 

수중으로 공공연하게 넘어갔다. 1905년경 거류지 

면적은 총 11만평이었으나, 거류지 밖의 일본인 

소유 토지는 그 49배에 달하는 5,381,714평을 확보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공유지 100만평, 민유지 

435만평, 매립지 31,714평이었다(김대래, 2009, 

p. 163).

<지도 4>의 <부산항전도>에서 보듯이, 1905년

경 도로 건설, 상하수도 설비 등의 시가지 계획

은 용두산 일대의 전관거류지와 매축한 북항 일

대, 구입한 거류지 서쪽 방면 등 일본인들이 소

유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도 4> 부산항전도 (1905년 엽서,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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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항기 부산의 산업 

개항 후 부산의 산업은 통상위주의 상업이 발

달하였다. 이에 일본은 일본인의 상권을 보호하

고 확장하기 위해 1879년 8월에 부산에 일본인 

상법회의소(商法會議所)를 설립하였다(장선화, 

2000, p. 139). 당시 일본 내에도 상법회의소가 설

치된 곳은 東京와 大阪뿐이었다. 일본이 부산에 

상법회의소를 설치한 목적은 부산을 거점으로 한 

상권의 확보와 일본의 정치와 외교를 지원할 목

적이었다(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1, p. 826).

개항기의 공업의 발달과정을 보면, 개항기에 

일본인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

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미업․장유업 등의 

식료품 공업이 주가 되었으니, 한말 부산 53개의 

공장 중 40개가 식료품 공장(7개 정미소 포함)

이었다. 공장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한말 부산 

53개의 공장 중 32개는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설립되었고, 이들 공장은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분포되었으니, 서정(신창동)에 15개소, 부평정에 

11개소, 영선정에 8개소, 보수정에 5개소 등 39개

소가 전관거류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개항

기, 한말의 부산지역 공업의 특징은 부산에 정착

한 일본인과 재한일본인을 소비자로 하는 생활

필수품을 생산했고, 생산자가 거의 일본인으로 영

세 가내공업 수준이었다(김경남, 1999, p. 236). 

부산은 바다를 끼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

문에 소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조선소도 만들

어졌다. 이 시기의 선박공장은 주로 일본 재래선 

건조수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1890년 다나카조

선공장[田中造船工場]과 1892년 나카무라조

선소[中村造船所]가 영선정(瀛仙町)에 세워

졌다. 하지만 이 공장의 대부분은 선박 수리나 

간단한 도구를 만드는 정도에 불과하여, 선박 

건조와 같은 생산재 제조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김경남, 1999, p. 236). 

이로 볼 때 개항기 부산의 산업은 조선의 농

산품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일본의 공산품을 조

선에 판매하기 위한 통상 위주의 상업이 주가 

되었고, 공업은 영세 가내공업수준으로 제조업

은 전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6 경부선 개통과 부관연락선의 취항(1905)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부관연락선의 취항으로 

일본인의 부산 이주가 급증하였다. 러일전쟁을 

앞두고 주춤했던 일본인의 부산 이주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다시 증가율

이 높아졌다. 특히 1905년 1월 부산 초량과 서울 

영등포를 잇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었다. 한일

간에 왕래하는 사람과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규모가 커지고 고속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1905년 9월에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부관

연락선 이키마루[壹岐丸], 그리고 11월에는 쓰

시마마루[對馬丸]가 취항하였다. 1912년 도쿄 

신바시[新橋]와 시모노세키 사이에 1, 2등 특별 

급행열차를 운행하고, 부산과 만주의 장춘(長春) 

사이에 보통 급행열차가 운항되기 시작함에 따라 

목, 금, 토요일에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9시간 

30분 만에 연결하는 급행선박을 운행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이후 대륙으로

의 수송물동량이 증가하여 1922년 5월 고속선 

게이후쿠마루[景福丸, 3,620톤], 11월에는 고속

선 도쿠주마루[德壽丸, 3,620톤], 1923년 5월에

는 고속선 소케이마루[昌慶丸, 3,620톤]가 취

항하였다(홍연진, 2006, p. 151). 이처럼 한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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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연락선을 통한 인적, 물적 수송량이 대폭적

으로 증가하였다(송정숙, 2011, p. 295). 

그리하여 1906년 1월 재한 일본인 21,275호 

82,061명 가운데 부산에는 4,129호(19.4%) 15,875명 

(19.3%)이, 동래에는 33호 99명이 거주하였다. 

1911년 부산의 인구를 보면, 총 호수 10,222호 

4,7862명 가운데 일본인은 5,583호(약 54.6%) 

25,252명(약 53%)이고, 조선인은 4,639호(약 

45.4%) 22,610명(약 47%)인 것을 보면, 부산이 

일본인 도시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

경남, 1999, p. 231).

현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과 초량역 사이에 

있는 <사진 5>의 해발 약 9m인 영선산(營繕山)

과 해발 약 36m인 영사관산(<사진 5>)을 깎아

내어 1마일(1.6km)을 연결하는 <사진 6>의 부

산착평공사(釜山鑿平工事, 朝鮮總督府 土木

局 編, 1913)를 통해 1907년 3월 경부선 기점인 

초량역을 부산역까지 연장하였다. <지도 5>에

서 兩山鑿平工事로 현재 중앙동에 있는 부산

항과 초량역 사이 1마일(1.6km)이 연결되어 철

<사진 5> 착평할 영사관산 <사진 6> 부산착평공사에서 착암기 사용 광경

<지도 5> 부산항(1908년),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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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부산항까지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부산항에 들어온 사

람과 화물을 배에서 내려 수레로 초량역까지 운

반한 후 다시 기차에 옮겨 실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되었다. 한일

간의 해상교통인 부관연락선과 육상교통인 경

부철도가 바로 연결되어 부산항에서 바로 기차

로 갈아타고 서울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3.7 경부선 개통과 부산의 산업 

개항 이후 부산의 산업은 무역 중심의 상업이 

주를 이루었다. 1896년 이전 수출액의 개항장별 

구성을 보면, 부산항은 50% 내외를 점하여 조선 

최대의 무역항이었으나, 1893년에 인천이 개항함

에 따라 부산의 무역 규모는 급감하였고, 1897년 

목포, 전남포, 마산, 성진이 개항한 이래 부산의 수

출 비중은 30퍼센트로 저하되었다. 하지만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함에 따라 1906년부터 인천의 수

출시장을 잠식하면서 수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헌창, 1990, p. 90). 모든 개항장에서 수출품

의 주종은 쌀과 콩이었고, 수입품의 주종은 면

(綿)제품이었다(김대래, 2009, p. 150). 

경부선 개통은 부산 상업계는 물론 한국 상업

계의 최대사건으로서 1908년까지는 부산 초량

역이 경부선의 종착역이었다. 이에 따라 초량 

방면에 토지투자와 운송업체 진출이 증가하였

고, 부산 상업계의 대세는 도매 중심으로 변모

하였으며, 무역상은 곡물상, 정미업 등 관련 업

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부산지역의 정미업계

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독점이익을 담

보하기 위해 1906년 부산곡물시장을 설립하였

으니, 이는 경부선 개통 후, 부산지역 일본인 상

인에게 가져다 준 경부선의 첫 선물이었다. 이

들이 중심이 되어 1913년 부산정미업조합을 설

립하였다. 

이로 볼 때 경부선의 개통과 영선산과 영사관

산 착평공사, 잔교의 설치 등 철도와 항만시설

의 정비로 부산항이 조선 최대의 무역항으로 다

시 자리매김함에 따라 부산은 상업도시로서 위

상을 굳건히 하게 되었다. 

 

   4. 일제강점기 부산항 지역의 
중심지화와 산업 

 

4.1 회사령과 일본 자본의 침투

한국을 강점한 일본은 한반도 경제의 제국주

의적 재편작업으로 두 가지 정책을 강력 추진하

였으니, 토지조사사업은 농토의 약탈과 농민 수

탈을 위한 농업정책이고, 회사령은 자본주의적 

발전을 저지하는 식민지 상공업 정책이다(손정

목, 1984, p. 87).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 조선

인의 공업투자를 억압하는 정책인 총독부령 제

13호 ‘회사령(會社令)’을 1910년 12월 29일에 

제정․공포하여 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

다(국가법령정보센터). 회사령의 내용은 다음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선에서 회사를 설

립하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제1조: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

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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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선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막고, 

일본 자본이 무분별하게 식민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일제가 이러한 조치

를 취한 것은 당시 일본의 자본축적이 미약했다

는 조건도 있지만, 조선에서의 자본축적과 공업 

발전을 억제함으로써 조선을 식량․원료의 공

급지이자 일본상품의 판매시장으로 묶어두기 위

한 목적이 있었다. 즉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의 

산업구조를 구분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이러한 회사령이 공포되자 회사령 실시 기간 

동안에 회사 설치허가를 받은 곳은 일본인 회사 

쪽이 훨씬 많았다. 1911년에서 1919년까지 8년

간 조선인 회사의 증가수는 36개로 일본인 회사

의 180개의 1/5에 불과하였다. 1910년대 초에 조

선에 침투한 일본인 공업은 정미업․양조업․조

면업․방적업이 주된 것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부터 방적업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라

남도를 중심으로 육지면 재배를 장려하는 동시에 

조면공장을 다수 설립했다. 그러나 1916년 이후

로 가면서 일본자본은 방적업․경질제도업(硬質

製陶業)․시멘트제조업․제철업․펄프업․양조

업․성냥제조업․제당업 등에 적극 진출하였다.

1919년 일본인 공업회사를 보면, 회사 수에

서는 주조업․정비업․제재업이 많고, 자본금

액에서는 방적업․주조업․제재업․도자기업․

정미업의 순서로 많았다. 특히 정미업은 공장수

가 전체의 23%, 생산액이 전체의 56%를 차지

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처럼 일본인 자본이 

지배적인 조선공업은 약간의 제철․광산업을 

제외하고는 주로 방적업․정미업․농수산물

가공업․경공업 등 원료 약탈과 관련되는 것이 

많아 식민지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띠고 있었다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4.2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은 1910~1918년 일본이 조선

의 식민지적 토지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

여 시행한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이었다. 목적

은 ①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행정구

역․도로․헌병주재지의 설정)하고, ② 일본인

의 정착지 확보를 위한 토지 소유 기반을 마련하

며, ③ 무지주(無地主)․무신고 토지의 국유

화(지세 수입을 통한 재정확보), ④ 양반계층

의 지주권을 일제법상의 식민지적 지주계층으

로 개편하며, ⑤ 국유지 창출[역토(驛土), 둔

토(屯土) 등의 관전(官田)]과 궁방전을 무상

으로 점유하고, ⑥ 토지조사사업 이전에 이루어 

진 일본인의 토지 점유 합법화 (을사늑약 이후 

일본인의 토지, 가옥의 매매와 소유를 합법화했

으나 임시적 조처였으므로, 완전한 합법화 시

도)하며, ⑦ 일본 산업자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한국의 소작농을 임금 노동자화 하는 제

도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소작농을 토

지소유 및 경작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함으로

써, 일본 산업자본에서 필요시 임금노동자로 전

환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시

행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를 보면, ① 조선 농민

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고, 영세소작인

(零細小作人) 또는 화전민․자유노동자로 전

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간권도 소멸되었다. 조

선 말까지 미간지를 개간할 경우 개간자의 소유

로 인정해 주었으나, 토지조사사업은 국유 미간

지에서의 농민의 개간권을 부정하였다. 개간자

는 개간지의 소유주가 아니라 국유지의 소작농

으로 인정될 뿐이었다. ② 조선총독부는 전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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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0%에 해당하는 전답과 임야를 차지하는 대

지주가 되었다. ③ 총독부는 이들 토지를 국책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를 비롯한 후지흥업[不二興業]․가다쿠라[片

倉]․히가시야마[東山]․후지이[藤井] 등의 

일본 토지회사와 일본의 이민(移民)들에게 무

상 또는 싼 값으로 불하하여 일본인 대지주가 

출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회사령을 통해 한국자

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자본의 한국 침투를 

합법화 하는 가운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본 

산업 자본의 운영에 필요한 임금노동자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편하였다. 

4.3 부산항 지역의 정치․행정의 중심지화: 

부산부(釜山府)로의 승격

조선총독부는 1913년 10월 30일에 <표 5>의 

제령(制令)제7호(조선총독부 관보, 1913.10.30)

로 ‘부제(府制)’를 공포하고, 1914년 1월 25일

에 ‘부제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지방행정구

역을 개편하였다. 부제의 실시로 전국에 12개 

부(府)가 지정되었는데, “경성․부산․평양․

인천․원산․진남포․목포․대구․마산․신

의주․군산․청진이 그것이며, 신의주와 대구

를 제외하면 병합 전의 개항장과 개시장이다. 

이곳에는 조선시대의 전통적 도시인 개성․함

흥․전주․진주․해주 등이 제외되었다.”(권태

환, 1990, p. 254) 경상남도에서는 개항장인 부

산과 마산 2곳이 부로 지정되었다. 

이 부제는 부의 범위 자체를 도시와 농촌이라

는 구분 속에서 공간분리를 단행하였다. 부 관

할 규정에 의하면 부는 기존 시가지와 장래 발

전가능성이 있는 시가지를 포함하고, 그외 농촌 

지역은 군(郡)으로 되돌려 부로부터 제외하였

다. 이로 인해 과거 읍치가 있던 전통도시 동래

<표 5> 제령(制令) 제7호, 조선총독부 관보, 1913.10.30



 기록으로 본 부산의 산업변동과 로컬리티  161

명칭 위치 관할구역

부산부 부산

부산부 町 일본거류지에 해당하는 弁天町(현 광복동) 琴平町(광복동), 西町(新倉町), 本町(동

광동), 常盤町(동광동), 幸町(창선동), 北濱町(대교동), 중국 조계지였던 초량동, 沙中面(영주

동, 초량동, 영선동, 영계동, 청학동, 동삼동), 부산면(범일동, 범이동, 좌천동, 좌이동, 동천동, 

수정동, 두모동, 노하동, 신수동, 서부동), 沙下面에 속한 단동, 암남동, 평림동, 괴정동을 제외한 

대신동, 부민동, 부평동과 대치동의 일부, 용주동 중 용당동 일부

동래군 동래
읍내면, 동상면, 북면, 서상면, 서하면, 남면, 동평면, 사상면, 좌이면, 사하면, 용주면 내 부산부에 

속하지 않는 지역, 기장군 일대 

자료: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제3권), 1990, p. 63.

<표 6> 20세기 초 행정구역의 개편현황(1914년 3월 1일)

는 동래부에서 동래군으로 강등되면서 그 위상

이 많이 낮아졌다. 반면에 일본들이 거주지인 

전관거류지와 서쪽 방면 일대와 북항 매축지 등 

일본인들이 개발한 부산항 지역은 이제 지역 정

치․행정의 중심지인 부산부로 승격되었다. 부

산부는 동래부(東萊府) 행정구역을 계승하여 

일부를 동래군(東萊郡)에 편입하고, 일본인 조

계지를 흡수하여 <표 6>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재편성하였다.

부산부는 부산의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새

로운 부지확보를 위해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이 

지역 중심으로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였다. 대

표적인 것을 들면, ① 1916년부터 1926년까지 

‘영도대풍포매립공사’, ② 1919년부터 1927년

까지 ‘부산항 제 2기 築港工事’, ③ 1926년부

터 1938년까지 ‘釜山鎭埋築工事 2,3기’, (1기 

釜山鎭埋築工事: 1913~1917), ④ 1925년부

터 1936년까지 ‘남항매축공사’: 어항으로 자갈

치시장 일대, ⑤ 1928년부터 1931년까지 ‘북항

매축공사’ ⑥ 1921년부터 8년간의 ‘제1기 釜山

市區改正事業’, ⑦ 전차 궤도를 설치, 도로를 

만들어 교통망을 정비, ⑧ 상하수도 부설 등을 

들 수 있다. 

동래를 대신하여 부산에서 정치․행정의 중

심지가 된 부산부는 매립을 통해 도시가 성장할 

부지를 확보하고, 시가지 개정사업과 도시 교통

망 정비, 상하수도 건설 등을 통해 근대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4.4 경남도청의 이전: 진주에서 부산으로

1925년 4월 17일에 경남도청이 경남의 정치․

행정 중심지였던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이 경남 지역의 정치․행정의 중심지

가 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의 이전이유를 

부산은 조선의 유일한 관문일 뿐 아니라 “행정

의 중심은 도내 경제․교통․교육․문화의 중

심과 합치하여 도 전체의 활동을 민활하게 되고, 

도민 대다수의 편익을 득함이 다대할 것”(조선

총독부관보, 1924.12.8.)이라 밝히고 있다. 즉 

부산은 교통의 중심이며, 산업, 교육, 문화 등의 

중심이므로 한 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도청을 부

산으로 옮기는 것이 크게는 조선 전체를 위함이

고, 작게는 도민 전체를 위하여 행복하다는 것

이었다. 

이에 대하여 진주시민들의 반대이유를 보면, 

조선의 관문이라고 반드시 한 도의 행정을 총괄

하는 도청을 두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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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지형상으로 보아도 내외의 중심은 부산

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정도이므로 교통의 

중심도 역시 진주이며, 머지않아 개통될 진주-

마산간 철도가 완성되면 교통관계가 문제가 되

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만일 도청을 한쪽

으로 치우친 부산으로 옮기면 거창 같은 곳은 

실로 6백리의 장거리가 되어 주민의 이해관계

에 상상 이상의 중대문제가 생길 것이다. 진주

는 역사가 오랜 곳이라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는 일개 어촌으로부터 발전된 부산에 비교할 바

가 아니라고 하였다(김의원, 1984). 

진주가 말하듯이 부산은 일개 어촌에서 비약

적으로 발전한 도시로서 경남지역의 모든 행정

체제가 부산 중심으로 재편되어, 부산은 거대 

도시로 발전하였다. 부산에 경남도청이 옮겨 온 

근본적인 이유는 부산이 일본-부산-서울-만주

의 교통체계의 중심지로 조선 최대의 무역항일 

뿐 아니라 서울에 이은 상공업의 중심지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4.5 부산의 공간 생성 과정과 산업 구조의 변화 

아래 <지도 6> <부산부전도(1924)>에서 보

듯이, 부산부는 ‘①일본전관거류지, ②서부신시

가, ③북빈매축지, ④초량, ⑤兩山鑿平신시가, 

⑥古館, ⑦수정정․좌천정․범일정, ⑧목도’ 

로 이루어져 있다. 개항 이후 새롭게 건립되거

나 설립되는 관공서나 대규모 상업․공업시설, 

철도와 항만 등 각종 기관과 시설이 부산부 일

대에 생성되었다.

<지도 6> ｢釜山府全圖｣(1924)에 표시10)

190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거류민들의 주된 

업종은 상업․무역(52%), 음식⋅유흥⋅여관

업(27%), 기타(8%), 토목⋅건설업(7%), 제조

업(6%)의 순이었으나, 1910년대 중반 음식⋅

유흥⋅여관업 등의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1/3로 

격감하고, 일본 거류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

료품공업과 주물⋅다다미⋅연화⋅연초⋅비누

제조업 등 각종 소공업 위주의 제조업의 비중 확

대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관

10) 오미일 (2013), ｢식민도시 부산의 주거공간 배치와 산동네의 시공간성｣, 문재원 엮음,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연구총서 8), 서울: 소명출판, 2013, p. 112. 원 지도자료는 

｢釜山府全圖｣(1924), 김기혁, 2008,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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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지 내의 西町과 서부산시가 내의 富平町

에 1900년대 후반 이래 공장이 가장 많이 세워

졌다. 1927~1932년 부산진매축공사로 부산진

매축지가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부상함에 따라 

부평정과 서정의 공장수가 감소하고 좌천정⋅

범일정 일대의 방직공장과 고무제조공장이 

증가하였다. 즉, 산업공간의 중심이 부산부의 

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였다(오미일, 2013, 

p. 112). 

이처럼 1920년대 후반 새로운 산업공간이 생

성되고 여기에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섬에 따라 

부산이 상업도시에서 상공업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사진 7>, <사진 8>(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에서 보듯이 부산에 조선방직 등 대규모의 공장

이 설립된 배경에는 1920년의 회사령과 관세가 

철폐된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다. 회사령이 철폐

된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이윤을 

획득한 일본 자본은 금융자본의 체계를 확립하

고 식민지 조선으로의 투자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부산에 조선경질도기주식회사, 조선방직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회사령은 3․1운동 이후 

일제의 유화정책과 일본자본 자체의 요구에 따라 

1920년 4월 1일자 制令 7호로 철폐되었다. 아울러 

관세제도를 철폐하여 조선에도 일본 본국과 공통

의 관세법을 적용하였다(장선화, 2000, p. 140). 

회사령이 철폐됨으로 인해 조선에 진출한 일

본기업의 자본금 확대와 회사수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자본으로는 중소자본

과 독점자본인 三井․三菱 등이 들어왔다. 부

산에도 三井 계통의 조선방직회사와 중소자본

이 들어왔다. 중소자본으로는 1920년 부산에 정

착하여 소규모 고무공업에 착수하여 1925년에

는 범일동에 丸大고무공업회사를 창업하고 고

무업계에 두각을 나타낸 米倉淸三郞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

제로 바뀌자 임금이 낮은 조선에 투자하기가 더

욱 용이하게 되었다.

회사령이 폐지된 후인 1922~30년 부산의 제

조업체 현황을 보면, 공장 수는 1922년 219개에

<사진 7> 1917년 11월에 설립된 4만여평 규모의 

조선방직 전경(현 동구 범일동)

<사진 8> 조선방직주식회사의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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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29년에는 408개로 86.3% 증가하고, 자본

금은 1922년의 1,835만 엔에서 2,700만 엔으로 

45.5% 증대되었다. 이 시기 부산에 설립․운영되

고 있던 일본 대기업은 대선양조주식회사(1929), 

조선제강주식회사(1929) 등이었으며, 1920년대 

부산의 공업별 생산동향은 중화학 공업으로는 

금속공업, 기계기구공업, 화학공업, 가스전기업 

등이었고, 경공업으로는 방직, 요업, 자재 및 목

제품공업, 인쇄제본업 등이었으며, 자본금, 공장

수, 생산액은 경공업 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았

다. 식료품 공업이 경공업 생산액의 66.1%, 부산 

전체 공업 생산액의 57.4%을 차지하였다. 1929년 

말 부산의 신종산업이라 할 수 있는 화학공업이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고무 공장은 

총 5개 중 4개가 조선인 소유의 공장이었다(부

산시, 1991).

1929년(소화 4)에 제작된 <지도 7> 뺷東萊郡々

勢要覽뺸에 의하면, 동래군은 장안면, 정관면, 

일광면, 기장면, 철마면, 동래면, 북면, 남면, 구포

면, 서면, 사상면, 사하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

산부는 영선정, 남부민정, 대신정, 영주정, 초량

정, 수정정, 좌천정, 범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부의 면적은 동래군의 면적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적지만 부산의 시가지 

건설이 부산항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 

지역에 각종 관공서와 상공업시설과 철도, 항만

시설로 인해 대규모 일자리가 이곳에서 발생함

에 따라 조선의 노동자들이 모여들고, 가난한 

이들은 일터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

해 변두리 혹은 산동네로 올라가 자리 잡기 시

작하였다. 이것이 <사진 9>와 같은 부산 산동네

의 출발이다. 

<지도 7> 뺷東萊郡々勢要覽뺸 (昭和 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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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부산의 산동네, 초량

5. 맺음말

어촌이었던 부산항 일대가 개항 후 왜관이 전

관거류지로 바뀜에 따라 일본인의 이주가 급증

하고 새로운 토지수요가 발생하자 매축을 통해 

확보한 부지에 공공시설과 상공업 시설이 들어

섰다. 경부철도의 개통과 부관연락선의 취항 등

으로 한․일간 교통의 중심지가 되자 부산은 무

역 위주의 상업도시로 발전하고, 일제강점기에

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부산부로 승격함

에 따라 이곳을 중심으로 근대도시가 형성되고, 

부산진 매축 등으로 대규모 공업시설이 설립됨

에 따라 부산이 상공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이러

한 산업변동에 의해 부산의 로컬리티도 어촌에

서 상업도시, 나아가 상공업도시로 도시의 정체

성, 즉 로컬리티도 변모하였다. 

전통적으로 부산 일대에서 전통적인 정치․행

정의 중심지는 정주공간인 동래이고, 부산은 동

래부 동평현 부산포라는 어촌이었다. 조선인이 

거의 살지 않던 이주 공간인 이곳에 조선정부는 

왜관을 설치하여 조선과 일본의 교역이 이루어

졌다. 개항 이후 일본과의 연이은 조약으로 일본

인의 조선 내에서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조선

에서 일본인의 상업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본인

의 이주가 급증하였다. 일본은 조차나 임대, 매입 

또는 매축을 통해 전관거류지와 서쪽 방면 일대, 

북항 일대의 부지를 확보하고, 북항 일대에 공공

시설과 상공업시설, 철도․항만시설을 구비하

여 경부철도와 관부연락선이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부산이 한일간 교통의 요충지가 

되자 부산은 통상 중심의 상업이 발달하고, 부산

항은 조선 최대의 무역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조선총독부는 토

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의 임야와 거대한 농지

를 확보하고, 소작농이 도시 임금노동자로 전락

하게 되었다. 회사령을 통해 조선 자본의 성장

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이 침투하여 일본인 기업

이 대거 설립되었다. 1914년에 시가지는 부(府)

로, 농촌은 군(郡)으로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됨

에 따라 부산포 일대의 일본인이 개발한 지역은 

부산부로, 그 외의 농촌지역은 동래군으로 바뀌

었다. 새로 신설되는 공공시설과 상공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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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항만시설은 부산부에 집중적으로 들어섬

에 따라 변방이었던 이곳이 정치․행정의 중심

지로 탈바꿈하였다. 부산이 교통과 교역의 중심

지로 성장함에 따라 경상남도의 도청이 진주에

서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부산이 경상남

도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역할이 확대되었

다. 토지조사사업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확보하

고, 회사령 철폐로 일본의 대자본이 식민지로 

진출하였다. 부산진 방면의 매립으로 조선방직 

등 대규모 공업시설이 설립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산의 도시 정체성, 즉 로컬리티도 어촌에

서 통상 위주의 상업도시로, 나아가 상공업 도시

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부산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기록을 통해 어촌에서 상업도시로, 나아가 상공

업도시로 지역의 로컬리티가 변모하는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개항장은 부산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산업화 하였을 것이므로 

지역의 산업 변동에 따른 근대 한국사회의 로컬

리티의 변모과정을 파악하는 데 이 연구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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